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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후보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배경이 의문입니다.

김 후보는 쌍용자동차의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던 중국인 부소장 

장 모씨의 출국금지 해제를 09년 1월 검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. 피의자 장 씨

는 두 번이나 출국금지를 받은 기술유출 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.

당시 김 후보 측은 중국 내 반한감정과 상하이차의 불만, 한국기업의 피해 가능

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
그러나 중국으로 떠난 기술유출 피의자는 결국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 

사람은 기소중지가 되어 재판을 피했고, 쌍용차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 쇠락

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. 국내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를 맞았습니다.

현직 광역단체장이 검찰에게 특정인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는 전례는 들어

본 바가 없습니다. 김 후보가 한 일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. 

혹여 기술유출 피의자에 대한 출구 열어주기 아니었는가 강한 의문이 듭니다.

김 후보는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. “중국은 빽이 통한다. 산동

성 골프장 민원이 있었는데 산동성장에게 기왕이면 좋은 땅으로 대토를 요구한 

적이 있다”고 고백했습니다.

김 후보에게 묻습니다. 대체 무슨 배경이 있었기에 출국금지된 기술유출 피의자

를 옹호한 것입니까. 쌍용차 노조에는 자살특공대라는 극언을 퍼부었으면서, 기

술탈취 피의자에게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.

기술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판단을 하지 

못하는 정치인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. 김 후보는 중국 측 이

익을 대변한 당시 배경에 대해 즉각 해명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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